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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서 2009년부터 2011년에 이루어진 타인

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와 슬픔의 정서 조형화 연구 중에서 이미지가 생

략된 2011년의 작품을 대상으로 내용과 표현 형식을 연구 분석한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더불어 존재한다.‘나’의 존재는 ‘너’의 존재

로 인해 확인받고,내가 느끼는 감정도 타인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이러한

감정은 상처의 기억을 남기기도 한다.아무리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타자와의 관계에서 감정의 표현과 정리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

문이다.이것은 늘 어렵고,우리는 여전히 서툴다.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게

된다.그저 이러한 상처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

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인간 내면에 감춰져 있는 상처와 슬픔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서 작업을 시작하였고,그 매개물로 고여 있는 물을 선택하였다.인사동

길가나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반에 고여 있는 물에서 상처를 가슴에 묻

어두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더불어

고요하다가도 작은 입김이나 숨결에도 흔들리는 유연함,모순된 성질이 공

존하는 모순등가성과 같은 물의 특성은 인간의 내면과 닮아있다.

이러한 고여 있는 물을 세 가지 모양의 물결로 분석하고,파장의 반복적

이면서도 변화하는 성질을 종이 판을 이용한 스텐실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물의 물성을 직접적으로 재현하고,파장의 움직임과 시간성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재료로 겔 미듐과 유리를 사용하였다.이러한 투명하고 유광의 재료

는 빛과 그림자를 활용하도록 해주며,이것은 곧 공간으로의 확장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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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준다.판화의 판 개념과 반복성,간접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판화가 아

닌 유일의 작업으로,나아가서는 설치 작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고여 있는 물이 조형화 되는 과정,이를 통하여

감정의 정화와 치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이러한 연구는 본인

의 작품 활동을 되돌아봄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진행

할 새로운 작업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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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예부터 많은 작가들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작업을 시작하였

다.자신들의 주관적 내면을 표현하는데 주력한 독일의 표현주의를 비롯하

여 인간 내면의 무의식의 개념을 중시한 초현실주의,작년에 작고한 루이스

부르주아(LouisBourgeois,1911-2010)나 우순옥(1958-)과 같은 작가들이 그

예가 되겠다.

이처럼 감정과 정서의 표현으로서 작업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으며,다만

작가에 따라 그 표현방법이 다른 것이다.독일 표현주의처럼 감정을 직접적

으로 드러내기도 하고,초현실주의처럼 은유적으로 사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또 루이스 부르주아처럼 구체적인 사건의 기억이 동기가

되어 감정을 표출되기도 한다.

본인은 인간의 내면과 공통점을 가진 고여 있는 물을 매개로 감정을 표현

하고 있다.본인에게 작업은 감정의 표현물이 아니고,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다.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고여 있는 물을 응시하고,이것을 재현하

는 과정에서 감정과 직면하게 되고,따라서 감정의 정화와 치유가 이루어진

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작업 중

에서 이미지가 생략된 2011년 작업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작업이 개인적

인 경험과 감정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객관화·조형화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

주고자 한다.

본론의 1장에서는 인간의 사회적인 성격과 그로 인한 감정,상처의 개념

을 정의할 것이다.그리고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작업의 동기가 되는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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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그 예가 되는 작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본인 작업의 출발점이 되

는 감정과 상처에 대한 타당성과 근거를 서술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감정표현의 매개물이 되는 고여 있는 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지겠다.인간의 내면과 고여 있는 물의 공통점에서 감정의 표출과 몰입의

근거를 찾는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를 회상 또는 상상하며,그 감정과

의 직면을 통한 감정 정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동시에 이러한 고여

있는 물이 어떤 근거로 조형화·시각화 되는지 서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조형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본인 작업에서 반복

적으로 보이는 원의 형태와 설치로의 확장을 유도하는 빛과 그림자에 대한

분석이 있겠다.또 주된 표현기법인 스텐실에 대해 연구하고,판화기법이 어

떻게 확장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기법에 대한 자세한 서술을 위해 개별적

인 작품의 분석도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 미술에서 개인의 감정이 작업의 동기이자 주제가 되는 것은 이제 흔

히 일어나고 있다.다만 이것이 작가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느냐,어떠한 근

거를 가지고 표출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본인은 본 논문을 통해 개인의

정서와 감정이 어떠한 의미와 형식으로 발생되고,드러나는가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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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 론

1.작품의 형성배경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나’라는 것은 ‘너’라

는 존재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고,‘내가’느끼는 감정도 ‘너’로부터 비롯

된 것이다.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자신일 수 있고,타자와 더불어

자신을 실현시킨다.타자 없는 내 존재는 무의미하고,나 없는 타자의 존재

역시 그 의미를 상실한다.이렇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가브리엘 마르

셀(GabrielMarcel,1889-1973)의 주장1)과 같이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소여

성2)은 인간이 인간과 더불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 또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나’의 감정은

온전히 나의 것이라기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많은 만남과 이별을 통해서 본인도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과 감정을

경험 할 수 있는 것이다.이렇게 인간은 타인으로 인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

고,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들은 상처의 기억을 남기기도 한다.아무

리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타자와의 관계에서 감정의 표현

과 정리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이것은 늘 어렵고,우리는 여전히 서

툴다.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게 된다.그저 이러한 상처들을 가슴에 묻어두

1)마르틴 부버MartinBuber(2007),「인간의 문제」,(윤석빈,역),도서출판 길,p.26,

(원서출판 1948)

2) 사실이나 대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주어진 경험의 내용 범주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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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때때로 꺼내어보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베르

그송은 이것을 ‘회상기억’이라고 정의하고,회상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

를 생각하고 그 상황을 되짚게 한다고 하였다.3)

하지만 이러한 회상기억은 뚜렷하게 기억되기보다 마음속의 엉킨 실타래

와 같이 불명확하게 존재한다.지난 시간 속에서 만남과 이별을 통해 스쳐

간 사람들,그때의 상처와 아픔의 감정들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억되

기보다 정서적인 경험으로 응집되어 존재한다.명확하게 기억나던 일화나

사건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잊혀지고,그 감정이나 정서,상처만 남

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회상기억의 정서적 경험은 작업 활동에 영감이자,작품형성의 원

천이 되기도 한다.이것은 자유스러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

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4)과거에 묻힐 뻔 했던 것인 회상기억을 현재가

되게 하여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경험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작업

이 되는 것이다.이것은 ‘우리는 질병(상처)을,과거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는 힘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한 프로이트(Sigmund

Freud,1856-1939)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다.

본인도 내면의 불명확하지만 존재하는 회상기억과 상처의 응어리를 동기

로 작업을 시작하였다.처음으로 감정을 공유하고,본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

여주었던 첫사랑과의 만남과 이별의 경험은 많은 추억과 상처를 남겼다.그

이후에도 친구와 연인,가족이라는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별,

소통과 단절은 아픔과 슬픔의 정서로 남아 작업의 동기가 되었다.그리고

작업을 통해 이러한 정서와 직면하게 되고,이것은 감정의 정화를 이룬다.

3)앙리 베르그송HenriBergson,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Wilhelm Nietzsche(1990),「시간과

사유의지.짜라 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정석해,정경석 역),삼성출판사,p.24

4)트리스탕 자라TristanTzara,앙드레 브르통AndreBreton(1987),「다다/쉬르레알리슴 선

언」,(송재역 역),문학과 지성사,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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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그 경험에 대해 더 이상 감추거나 억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이로써 감정의 정화와 치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콜링우드(RobinGeorgeCollingwood,1889-1943)에 따르면 원래의 정서

(감정)는 단지 불확실한 ‘심리적 동요’에 불과하며,그것이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점차 확인되고 다듬어져서 마침내 예술가가 그것을 그대로의

정서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5)콜링우드가 말하는 ‘심리적

동요’가 바로 ‘작업의 동기’가 되고,‘그대로의 정서로 인식하는 것’이 ‘정서

와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서나 감정이 동기가 되고,작업을 통해 이것을 표출·직면하여

마침내 정화를 이룬 작가들의 대표적인 예로 20세기 초(1901-1925), 특히

독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던 표현주의 작가들과 루이스 부르주아

(LouiseBourgeois,1911-2010)를 들 수 있다.

표현주의 작가들은 사물의 외면을 묘사하고,자연을 재현하는 인상주의와

대립되어 그들의 마음상태를 작품의 주제로 하였고,자신들의 영혼이나 주

관적 내면을 표현하였다.그들은 자신의 이미지 속에 외상적 경험이나 감정

을 표현하려고 하였다.지금까지 한 번도 표현되어 본적이 없는 광범위한

인간 내면의 감정 표현을 보여준 것이다.6)감정은 이미지의 중요한 원천이

고,예술을 통한 자신의 탐색에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작용한다.대표적인

작가로 고흐,뭉크,고갱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작품보다는 ‘내면을 표현하는 것’에 중요한 목

적을 두고 있으며,이는 자아개발의 과정을 강조한 것이다.그리고 이것에

5)고든 그레이엄GordonGraham(2000),「예술철학」,(이용대 옮김),도서출판 이론과 실천,

p.60

6)로즈메리 람버트RosemaryLambert(1996),「20세기 미술사」,(이석우 저),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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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표현) 하는 과정은 정화(카타르시스

Catharsis)를 도모한다.더불어 표현주의적 회화는 주로 고통스럽고 비극적

인 삶의 사실들에서 비롯된 결과여서 환기장치의 역할 뿐 아니라 일종의 승

화 효과도 발생시킨다.

작년에 작고한 루이스 부르주아는 개인적인 내면의 상처를 예술로 치유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작가이다.유년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상처를 자

전적(自傳的)으로 제기하여 감정을 정화·치유하였다.배신의 상처와 아버지

에 대한 증오,어머니에 대한 연민 등은 부르주아 예술의 지속적인 원동력

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애증은 남성과 여

성에 대한 고찰로 객관화되어 예술로 표현되었다.대표작으로는 어머니를

거미로 표현한 <마망>과 <밀실>,<붉은 방>등이 있다.

2010년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LesFleurs>전에서 루이스 부르주아는 주

로 꽃과 여성이라는 소재를 열정의 피,그리고 강렬한 감정을 상징하는 빨

간색으로 표현하였다.그 중에서도 자신과 남편,세 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

한 다섯 송이 빨간색 꽃을 그린 드로잉은 마침내 아버지를 용서하는 의미의

꽃으로 보여 진다.‘꽃은 나에게 있어 보내지 못한 편지와도 같다.이는 아

버지의 부정을 보상용서해주고,… 부활과 보상으로 이어지게 한다.’7)는 작

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용서를 통해 스스로를 상처에서 놓아주는 진정한

치유를 이룬 것이다.

이처럼 루이스 부르주아와 표현주의 작가들은 외적 현실로 인한 내적 감

정을 본인만의 조형언어를 사용하여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이로써 현실

을 대처하고 감정과 직면하며,그 과정에서 치유와 정화의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같은 맥락으로,본인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와 아픔의 회상

7) 인터넷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5125&yy=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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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표현하는 것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다.그리고 작업을 통해 감정적 정

화와 치유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루이스 부르주아처럼 구체적인 과거의 사건이나 일화를 동기로 작

업을 시작하기보다,회상기억으로 인한 응집된 정서와 감정 자체에서 작업

이 비롯되어졌다.그리고 표현주의 작가들처럼 직접적으로 그 감정을 표출

하기보다 고여 있는 물을 매개물로 가져와 은유적으로 표현한 차이점이 있

다.

타인과의 회상기억에서 비롯된 응집된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본

인의 작업은 시작되었다.고여 있는 물을 매개로 감정을 표현하고,그 과정

에서 감정을 표출·직면하면서 정화를 이룬다.이렇게 표현의 매개물이 되는

고여 있는 물을 작업으로 전개하는 과정을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감정 표현의 매개물로서의 고여 있는 물과 감정의 몰입과 회상을 유도하는

고여 있는 물,이로서 정화와 치유를 이루는 고여 있는 물,그리고 이러한

고여 있는 물이 조형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연구하였다.

2.작품의 전개

1)감정 표현의 매개물로서 고여 있는 물

감정과 정서의 표현으로서 작업은 작가에 따라 그 표현방법이 다르다.본

인은 표현주의 사조처럼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 간접적인 매개물

로 고여 있는 물을 이용하였다.즉,본인에게 작업은 ‘감정의 표현물’이 아닌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이것은 콜링우드에 따르면 예술 작품

속에 내포된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이 ‘날 것 그대로의’느껴진 경험이

아니라 예술가의 사고와 상상에 의해 매개된 경험이라고 하였다.8)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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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표현의 매개물이자,매개된 경험이 바로 고여 있는 물이 되겠다.

수반에 물을 담아 꽃이나 수석(壽石)등을 넣어 관상하도록 만든 것은 고

대부터 애용된 것으로 물과 조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식이다.이러

한 수반에 고여 있는 물은 인사동 길거리나 절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인

사동의 많은 음식점이나 길가에는 물이 담긴 수반을 장식용으로 설치하였

고,절에서는 장식적 용도와 더불어 산에서 내려오는 식수를 담는 실용적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인은 이러한 장식적·실용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오로지 고여 있

는 물만 응시하고 있다.고여 있는 물 본래의 용도와 목적을 벗어나서 그

물질에만 집중하는 것이다.이것은 바슐라르(GastonBachelard,1884-1962)

가 말하는 물질적 상상을 가능하게 해준다.이런 시각으로 더 일상적이고

가깝게 주위를 관찰하면,공부하며 마시기 위해 준비한 책상 위 컵의 물도

본인이 말하는 고여 있는 물이 되겠다.따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쉽고 가깝게

감정표현과 몰입의 매개물이 되는 고여 있는 물을 접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고여 있는 물이 인간과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처음에 고

여 있는 물을 바라보았을 때,마치 한 방울씩 떨어진 눈물이 모여 수반에

담겨진 것 같았다.이 담겨진 눈물의 덩어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길가나

일상에 놓여 있다.가슴의 응어리이자 상처의 분비물인 눈물이 아무 일 없

다는 듯,무심하게 일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마치 내면의 상처

와 아픔을 간직한 채 가슴에 묻어두고,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우

리의 모습과 유사해 보인다.이러한 유사점이 고여 있는 물을 매개로 감정

을 표현하게 된 동기가 되겠다.그리고 고여 있는 물을 더 자세히 바라보면,

그 물성은 더욱 우리의 내면과 닮아 있다.이것은 감정의 몰입과 회상·상상

8) 고든 그레이엄GordonGraham(2000),「예술철학」,(이용대 옮김),도서출판 이론과 실천,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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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한다.

2)감정의 몰입과 회상의 물질인 고여 있는 물

고여 있는 물은 외부의 자극이 없을 때에는 고요하지만,외부의 작은 자

극에도 쉽게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작은 입김이나 숨결,물 한 방울,사뿐

히 떨어지는 낙엽에도 고여 있는 물은 요동친다.이것은 인간의 마음과 닮

아 있다.우리는 고여 있는 물과 같이 타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나 행

동에도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흔들린다.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

를 확인 받고 감정이 유발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많은 만남과 이

별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상처받고,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우리의 모습처

럼 고여 있는 물은 외부의 자극이 없어지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래의

고요함을 찾지만 또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린다.

고여 있는 물의 유연한 성질은 그 형태에서도 드러난다.물은 고유의 형

태를 갖지 않고,그것을 담는 그릇에 따라서 변형된다.이것은 즉,고여 있

는 물은 담는 존재 -수반,그릇,컵 등이 있어야 그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는 것이다.다르게 말하면 고유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함께 존재하는 대

상에게 적응하는 사회성9)을 지닌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너’의 존재로

인해 ‘나’의 존재를 확인받는 우리처럼 말이다.

고여 있는 물과 인간 내면과의 또 다른 공통점으로 모순된 성질이 공존하

는 모순등가성(矛循等價性)을 들 수 있다.고여 있는 물은 고요한 듯 미세하

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생성,소멸,변모하는 운동을 한다.그리고 맑고 깨끗

한가 하면 어둡고 탁하기도 하고,깊어 보이면서도 얕아 보인다.본래 물은

무색무취로 투명한 색이지만,담는 물체와 빛에 따라서 그 색이 어둡게 보

9)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 성질.인격,혹은 성격 분류에 나타나는 특성의 하나

로,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대인 관계의 원만성 따위이다.(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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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한다.이러한 어둠은 실제의 깊이보다 깊어보이게도 하는 것이다.

또 고여 있는 물은 순수한 물질로 존재하면서도 빛의 양과 방향에 따라서

물속의 ‘안’과 반사되는 ‘밖’을 따로 또는 같이 보여 준다.주위를 반영하여

안과 밖이 공존할 때에는 마치 두 가지의 이미지를 합성한 듯 신비로운 세

계를 만든다.이것은 나르시시즘 신화에서 연못10)(고여 있는 물)이 자신의

모습을 반사하는 거울 같은 2차원이면서,물속의 공간인 3차원을 함께 간직

하고 있는 것과 같다.이러한 고여 있는 물의 물성은 다양한 시각경험과 공

감각적 상상과 회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물의 응집력에 의해서 봉긋하게 솟은 표면은 마치 고밀도 액체인

수은처럼11)무거워 보인다.이것은 살바도르 달리의 대표작인 <기억의 집

념>12)에서 녹아내린 시계와 유사한 물성으로,무겁고 끈적거리며 유분기 있

는 물질과 같이 보인다.특히 흐를 듯 말듯 수반에 가득 고여 있는 물의 경

우에는 이러한 질감이 더욱 돋보인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물을 흐르게

하면 가볍게 흐른다.

이와 같이 고여 있는 물의 상반되는 것이 공존하는 성질은 알 수 없으며

이중적인 인간의 내면과 유사하고,따라서 감정 몰입과 회상·상상을 이루게

한다.‘천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여자 마

음은 갈대와 같다.’는 말처럼 인간의 내면은 쉽게 변하고 흔들리며,알 수

없다.겉으로는 고요할지 몰라도 내면에서는 흔들리기도 하고,감정의 깊이

가 얕아보여도 깊을 수 있다.이와 같은 고여 있는 물과 인간 내면의 유사

10) 넓고 오목하게 팬 땅에 물이 괴어 있는 곳을 이르는 말.

11) 수은 [水銀,mercury]:주기율표 12족 6주기에 속하는 아연족원소로 원소기호는 Hg,원

자량 200.59g/mol,녹는점 -38.83℃,끓는점 356.73℃,밀도는 13.534g/cm3이다.상온에서 은

백색의 금속광택이 나는 무거운 액체금속이다.전성(展性)·연성(延性)이 크고 팽창률과 표면

장력이 매우 크며 중독의 위험성이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12) 달리가 <기억의 집념>에서 시계를 흘러내리게 표현한 것은 시간의 유연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이것은 물의 유연함을 시계와 결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본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유연한 성질인 물의 농도와 촉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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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질은 감정의 이입과 더 나아가서는 감정에 몰입을 이루게 한다.

몰입은 나의 존재,바라보는 대상인 고여 있는 물의 존재,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까지도 잊게 한다.오로지 그 감정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여 있는 물은 다양한 물성과 외부자극으로 인한 움직임으로 지난

기억과 내면의 상처들을 상상·회상하게 해주는 창의적인 물질이 된다.

3)정화·치유하는 고여 있는 물

본인은 고여 있는 물을 통하여 감정에 몰입하고,그로인한 회상,혹은 상

상으로 과거의 상처와 경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직면은 쌓여

있던 감정을 해소시키고,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직면이란 자신

의 감정을 인식하고,그 경험에 대해 더 이상 감추거나 억제하지 않고 적극

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이 과정은 진정한 정화와 치유를 이루게 해

준다.

인식하지 못했거나 되새기기 두려웠던 기억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맞닥

뜨리고 인정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그것과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통스러운 정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고통을 야기하는 내부의

부적응적인 평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주체성을 회복하며 그 경험을

재소유(reowning)하는 과정을 거칠 때,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고 하였다.바

로 이 과정-내면의 힘을 기르고,주체성을 회복하고,그 경험을 재소유하는

과정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내면의 상처

나 기억을 직면하는 것은 어렵고 가슴 아픈 과정이지만,이것을 경험해야만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정화·치유인 것이다.

감정의 정화와 치유는 고여 있는 물을 시각적·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

에서도 이루어진다.고여 있는 물을 바라보며 몰입하고 감정적 치유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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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듯이,고여 있는 물을 표현하면서도 그 과정에 몰두하여 감정의 정화와

치유를 느끼는 것이다.

표현주의 작가들도 창작 활동은 작가가 자발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

로 유지해 가는 과정으로 작가가 완전히 그 과정에 몰두 할 수 있게 해주

며,이 과정은 작가에게 감정의 정화,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고 말했다.정

화와 치유가 작업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감정의 정화와 치유를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다.

더불어 창작 과정에서의 신체활동에서도 몰입은 이루어진다.그리고 정서

와 감정을 고여 있는 물을 대상으로 상징화·객관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관람

자에게도 유사경험을 유도해내어 치유와 정화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

도록 도와준다.

4)고여 있는 물의 조형성

외부의 자극으로 인한 고여 있는 물의 움직임은 세 가지의 모양으로 분류

할 수 있다.동심원을 그리며 중앙에서 퍼져 나가는 파장과 파도처럼 고인

물을 횡단하는 물결,고여 있는 물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양이

다.세 가지 물결은 각각의 규칙성과 공통점이 있지만,물결을 하나씩 바라

보면 그 모양은 자연스럽고 유연하다.그 예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

이 만드는 동심원의 파장이 다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규칙적인 듯 자연스러운 고여 있는 물은 자극이 있는 동안에는 계

속 움직이고 변화하는,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다.이 시간성으로 그 물결의

모양도 변화된다.처음 자극으로 인해 생긴 물결은 그 다음에 생기는 물결

에 덮어지고 사라진다.그리고 외부 자극의 속도에 따라서 파장과 파장 사

이의 간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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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물방울이 ‘똑똑똑’떨어질 경우에는 그 파장간의 간격이 좁고

일률적일 것이다.하지만 ‘똑똑 똑’떨어질 경우에는 두 번째와 마지막 파장

간의 간격이 조금 더 넓어질 것이다.이것은 청각적 상상까지 유도하는,리

듬이 있는 시각적인 조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고인 물이 내포하고

있는 소리의 영역은 무한정하다.고정된 물체나 그 표면에 부딪힐 때 내는

운동량이나 수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여 있는 물은 원 형태와도 많은 연관성을 두고 있다.일반적으로 물은

순환과 정화의 의미나 동심원의 파장에서 비롯되어 원의 형태와 많이 연관

지어 진다.하지만 본인은 추가로 고여 있는 물을 바라보는 시점과도 연관

지어 원의 형태를 이끌어 냈다.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강하는 ‘유

동성’과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수평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따라서 우

리는 자연스럽게 고여 있는 물을 위에서 내려 보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다.그 시선에 따라서 위에서 내려 보는 평면도로 대상을 조형화하고,수반

이나 컵의 평면도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원의 형태가 나타난다.

본인은 고여 있는 물의 물질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수반이나 컵 등의 다른

시각적 요소들을 제외하고,일체의 장식이나 인위적 변형을 포함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이며 단순한 원의 형태를 보여주고자 한다.이러한 기하학적인

형태,원은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나아가 자신의 심리상태와 드

러나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조형 요소로 발전하게 되었다.더불어

원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들로 인해 작업이 더 확장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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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작품의 조형적 분석

1)조형요소

① 원형

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평면상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자취에 있

는 점들의 집합을 말하고,기하학적으로 볼 때에는 시작도 끝도 없는 점의

연속을 의미한다.루돌프 아른하임의 말을 인용하면 ‘원은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궤적 및 그 궤적에 둘러싸인 평면도형으로 시작도

끝도 없다.원은 기하학적인 곡선을 그리며 출발하여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

아오는 완전한 조형 형태이다.13)예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형태가 존재하

지만,그 중에서도 원은 가장 완전하고 순수하며 영원성을 가진 형태이다.

장식성을 배제한 간결한 형태 속에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따라서

예술가들에게 표현 소재나 조형 요소로 많이 활용되어져 왔다.

본인 작업은 대부분 ‘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종이 작업에서는 사각 프레

임 안에 원 형태들이 조형적인 조화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고,유리 작업에

서는 프레임 자체가 원 형태이다.이것은 물이 순환과 정화를 상징하는 것

과 함께 물의 파장이나 수반의 형태에서 기인된 것이다.그리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강하는 ‘유동성’과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수평성’

의 특성을 갖고 있어,우리는 자연스럽게 고인 물을 위에서 내려 보는 시선

으로 바라본다.따라서 위에서 내려 보는 평면도로 대상을 조형화하였고,수

반이나 컵의 평면도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원의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그

리고 고여 있는 물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이나 돌멩이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13) 루돌프 아른하임RudolfArnheim(1984),「예술 심리학」,(김재은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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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의 동심원들도 원형의 기원이 되었다.

본인은 고여 있는 물에만 집중하기 위해 수반이나 컵 등의 다른 시각적

요소들을 제외하고,일체의 장식이나 인위적 변형을 포함하지 않은 가장 기

본적이며 단순한 원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기하학적인 형태,원은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나아가 자신의 심리상태와 드러나지 않

는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조형 요소로 발전하게 되었다.더불어 원이 내

포하고 있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들로 인해 작업이 더 확장될 수 있었다.

원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의미상으로는 주기,집단,

사회,서클,순환계 등을 뜻하고,공간,방향,시간 에너지 외에도 우주,영

원,신성이라는 형이상학적 의미로도 상징된다.그리고 공간을 둘러싸 그 안

에 있는 것들을 보호 또는 강화하거나 제한한다는 의미,반면에 하나의 중

심으로부터 모든 곳에 골고루 퍼져 나가는 동일한 힘,에너지,빛과 같은 의

미를 상징하기도 한다.이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원은 본인 작업에서

물의 상징성과 결합되어 정신적·재생적·종교적 의미를 갖게 된다.

원은 단순한 곡선 이상의 존재로 알파벳 중에서 경이로운 최초의 문자로

인식되기도 하며 숫자 ‘0’의 형태와 같아서 모든 것의 시작,기초라는 의미

도 있다.그 밖에도 원은 세상을 이루는 요소이자 근본으로도 여겨지고,더

큰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점으로 생각된다.지구,태양,달,궤도,우주까지도

모두 원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원은 하늘과 우주,자연을 상

징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신비하고 절대적인 미지의 영역을 의미한다.즉,

우주 전체가 하나의 큰 원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원은 모든 인류의 정신적 측면에서 관념화되어 나타난 형태이며

우리 정신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근본의 형태이다.

달을 보면서는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순환적인 원’을 생각할 수 있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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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고 기울었다가 다시 차는 재생의 원 운동에서 우리의 현실적 시간이나

역사적 시간 속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우주적 ‘순환(circulation,循環)’으로

보게 되었다.순환은 움직임을 내포하는데,원의 둥근 모양은 잘 굴러간다는

의미로 전진과 발전을 뜻하기도 한다.여기에서 물의 속성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Eliade)는 "물에 들어가는 것은 형태 이전

으로 되돌아감,완전한 재생,새로운 탄생으로 역행하는 것을 상징한다.왜

냐하면,물에 들어감은 형태의 해소,선재하고 있는 것의 무형태성으로의 회

귀를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14)이것은 이전의 것에서 재생되고,

새로이 탄생되는 ‘순환하는 물’의 의미를 뜻하며,동시에 ‘순환하는 원 형태’

를 의미하기도 한다.

순환하는 원과 물은 불교와 힌두교의 윤회사상과 그 뜻이 같아 종교적인

의미도 갖는다.불교의 윤회사상은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에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나게 되고,그 곳에서 죽으면 다시 그곳이나 다른 세

상에 태어난다는 사상이다.죽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태어나

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힌두교에서 윤회사상은 현세에서 생각

하고 행동한 것이 내세에 가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상이다.일생동안의

이러한 행동과 생각을 업(業)이라고 칭하며,지금 현세에 처하게 되는 생활

환경은 전생에 행하고 생각했던 업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다고 말한다.

이처럼 윤회사상을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의 순환으로,힌두교에서 현세와

내세의 순환으로 인식한다.이것은 시작과 끝이 없이 순환하는 원의 형태와

닮아있고,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되풀이되는 반복에 의한 순환과 환생 등의

재생적·치유적 의미도 갖는다.그 예로 티베트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기도하

며 원 형태의 만다라를 그리는 것을 들 수 있다.

14)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Eliade(1982),「종교학입문」,(이은봉역),열려진 책 형성출판사,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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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작업에서의 원은 단편적인 시각요소에서 비롯되었지만,이것은 응시

하는 시선의 방향을 내포하고 있다.더 나아가서는 순수하고 완전한 형태로

우리의 정신에 자리 잡은 근본적인 형태이자,불교와 힌두교의 윤회사상과

연관되어 순환과 재생의 의미와도 함께한다.이것은 내면의 안정과 치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② 빛과 그림자

제논은 유명한 ‘운동의 패러독스’를 통해,‘운동은 변화이고 변화는 곧 시

간이다.’라고 정의하였는가 하면,플라톤은 시간이란 ‘영원히 움직이는 이미

지’라고 했다.그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하기를 ‘시간이란 운동이

던가,움직여진 사물이던가,운동에 속하는 어떤 것’이라고 했다.그는 시간

이란 변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시간은 곧 운동이라고 주장하였

다.15)

고여 있는 물은 그 자체로는 고요한 물질이다.하지만 미세한 외부의 자

극에도 반응한다.그 움직임은 파도처럼 거칠기보다는 잔잔하며 미묘하다.

그리고 외부의 자극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는,시간

성을 내포하고 있다.처음 자극으로 인해 생긴 물결은 그 다음에 생기는 물

결에 덮어지고 사라진다.이렇게 물결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움직임은 시간

의 흐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움직임이란 평면적이지만,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적 차원을 인식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본인은 이러한 미세한 움직임과 시간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빛과 그

림자를 이용하였다.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바탕 재료로 유리를 사용하고

벽면에서 3~7cm정도 떨어트려 설치하였다.그리고 빛을 작품의 양 옆에서

15) 이대암,「고대 이집트 건축에서 ‘시간요소’가 건축설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대학건

축학회 눈문집.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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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이·삼중의 그림자가 생기도록 하였다.유리 위에 고여 있는 물의 물성

을 표현하는 재료로 투명하고 유광의 겔 미듐을 사용하여,그 이미지와 그

림자가 겹쳐보이게 하였다.실재와 그림자의 구분이 모호해져 미세한 움직

임이 느껴지도록 한 것이다.

시각적인 움직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겔 미듐의 두께에도 변화를 주었

다.겔 미듐의 두께에 따라서 그 자체의 색감이나 빛의 반사도에 차이가 생

긴다.두껍게 올라갈수록 그 물성이 두드러져 빛의 반사가 심해지고,따라서

그림자와 조금 더 구분된다.하지만 얇게 올라갈 경우에는 바탕 재료인 유

리와 겔 미듐의 물성과의 질감 차이가 적다.그래서 겔 미듐과 그림자의 구

분이 더욱 모호해진다.

그림자도 겔 미듐의 두께에 따라서 그 모양과 색감이 달라진다.두께가

두꺼울수록 그림자는 불투명해지고,톤 변화가 적다.반대로 두께가 얇은 경

우에는 미세한 변화도 그림자에 반영되어 톤이 다양하다.그림자는 겔 미듐

을 찍는 도구에 따라서도 그 모양이 달라진다.둥근 붓을 이용한 작업에서

는 붓의 결 모양이 미세한 두께변화를 만들어 물결과 유사한 모양을 만든

다.하지만 스텐실 붓이나 스펀지를 이용한 작업에서는 점 모양으로 두께

변화가 생겨 그림자가 점묘법과 유사하게 생긴다.

각 작업마다 벽면에서 떨어진 거리도 조금씩 달리하고,때로는 겹쳐지게

도 설치하였다.작품과 벽면사이의 거리를 3cm,5cm,7cm로 달리하여 그림

자의 방향이나 크기에도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이것은 더욱 다양한 모양과

움직임을 만들도록 해주었다.더 나아가서 <도판 2>의 작업에서는 각각의

유리를 엇갈리게 기울여 설치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벽에 기대어진 부분

이 위인 것과 아래인 것을 번갈아 설치한 것이다.이것은 실재와 그림자가

겹쳐지는 모양과 방향,크기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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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겔 미듐 자체의 두께감과 질감,그로 인한 다양한 그림자,벽면의 설치 방

법에 변화를 주어 시각적인 변화와 움직임을 주고자 하였다.본인은 고여

있는 물의 움직임을 시간성·공간성과 연관 지어,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설

치작업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움직임을 통한 공간의 의미는 유동적이

며 개방된 것이다.시간이 개입된 공간의 차원은 다양한 공간의미와 가능성

을 가진다.

2)기법과 재료

외부의 자극으로 인한 고여 있는 물의 움직임은 세 가지의 모양으로 분류

할 수 있다.동심원을 그리며 중앙에서 퍼져 나가는 파장과 파도처럼 고인

물을 횡단하는 물결,고인 물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양이다.세

가지 물결은 각각 규칙성과 공통점을 갖지만,물결을 하나씩 바라보면 그

모양은 자연스럽고 유연하다.따라서 복수 제작이 가능한 판을 이용하되,판

변형이 용이한 종이를 사용한 스텐실 기법으로 규칙적인 듯 자연스럽게 표

현하였다.

스텐실 기법은 공판화의 일종으로 공판화에는 실크스크린과 스텐실 등이

있다.다양한 판화기법 중에서 좌·우가 바뀌지 않는 판법으로,판에 구멍을

뚫고,물감을 그 구멍에 통과시켜 바탕 재료에 묻히는 방법이다.보통 판화

는 바탕 재료가 종이이지만,스텐실 기법은 다양한 바탕 재료 -금속,유리,

나무,천 등에 찍힌다.그리고 프레스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닥이나 벽 등

장소와 바탕 재료에 구애받지 않는다.

공판화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작가로는 앤디워홀(AndyWarhol)이 있

다.그는 사진 이미지를 이용한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반복적인 이미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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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다.판화는 에디션(Edition)의 개념이 있는 멀티플 아트(MultipleArt)

이다.하지만 앤디워홀은 반복적 이미지들이 조금씩 다르게 찍어 각 이미지

가 하나의 작업으로 존재하도록 하였다.이것은 판화 기법을 확장시킨 것으

로,그의 작업은 판화라기보다 판화기법을 이용한 작업이 되겠다.그 외에도

스텐실의 양화(positiveimage)와 음화(negativeimage)개념을 확장시켜 빛

과 그림자를 이용한 카라 워커(KaraWalker,1969-)의 작업들과 크리스티

앙 볼탕스키(ChristianBoltanski,1944-)의 작품<그림자 연극>이 있다.

본인 역시 판화가 아닌,판화기법을 이용하여 확장된 빛과 그림자를 이용

한 작업을 하고 있다.에디션은 존재하지 않지만,판 개념을 이용하여 이미

지를 만드는 것이다.판화의 고유성,간접성,복제성의 특징 중에서 간접성

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본인은 모양의 변형이 용이한 종

이를 크기가 다른 원형의 띠로 오리거나,손으로 길게 찢어서 자연스러운

물결 모양을 만들었다.이것이 판이 되어 반복적이면서도,변화가 있는 물결

을 만든다.

물의 ‘투명성’과 ‘반사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찍는 물감으로는 겔 미듐을

사용하였다.겔 미듐은 건조되기 전에는 흰색이지만,건조 후에는 투명해지

고 광택을 띤다.여기에 수채화나 아크릴 물감을 조금씩 섞어서 색과 톤을

만들되,그 투명성이 사라지지는 않을 정도로만 혼합하였다..그래서 중첩되

어 찍힐수록 그 톤이나 색이 깊어지고,다양할 수 있었다.이것은 투명한 물

이 고여져 만드는 깊은 색감에서 기인된 것이다.더불어 겔 미듐 자체가 두

께감이 있는 재료여서 겹칠수록 그 질감과 두께감이 돋보인다.

바탕 재료는 종이와 유리를 사용하였다.종이작업에서는 물결모양의 조

형성과 색과 톤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하지만 고요한 듯 보여도 미세하

게 움직이는 고여 있는 물의 물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탕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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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리도 사용하였다.따라서 투명한 겔 미듐과 그림자가 이중,삼중으로

겹쳐져 움직이는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준다.

본인은 판화라는 매체의 장점을 활용하되,판화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작

업을 하고자 한다.판화의 간접성과 반복성을 이용한 스텐실 기법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복수 제작 되는 판화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판화기법으로 작

업을 확장시켜 드로잉의 개념으로 종이작업이 존재하고,그것을 그림자와

공간을 활용한 설치작업으로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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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별적인 작품분석

<도판 1>신효순,똑똑 똑 똑,stencilonglass

(gelmedium,acrylicpainting) ,가변크기,2011

<도판 1>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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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신효순,고요한 흔들림,stencilonglass

(gelmedium,acrylicpainting),각 지름 60cm,50cm,2011

<도판 2>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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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과 <도판 2>는 동심원의 물결과 화면을 횡단하는 물결의 모양

을 각각 선적인 요소로 표현한 것이다.작은 원형 유리판들이 모여 벽면을

여백으로 두고 구성한,설치로 확장된 작업이다.더욱 물결의 리듬감과 그림

자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도판 1>의 경우에는 벽면과 작품사이의 간격에 변화를 두어 그림자의

크기나 모양에 변화를 주었다.3cm,5cm,7cm로 간격차이를 두고 리듬감

있게 배치하였다.원형의 유리판이 겹쳐지는 부분은 그림자도 겹쳐져 다양

한 톤과 모양을 만들어 낸다.

<도판 2>는 작품의 기울기에 변화를 주어 그림자 크기와 모양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유리의 지름이 60cm인 경우에는 천장을 향하도록,지름이

50cm인 경우에는 바닥을 향하도록 하여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였다.천장을

향하여 기울어진 유리판의 그림자는 아래로 길게 퍼지고,바닥을 향하여 기

울어진 유리판의 그림자는 윗부분이 조금 엇갈리게 보인다.이러한 그림자

의 변화와 차이는 미세한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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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신효순,한 방울의 흔들림,stencilonglass

(gelmedium,acrylicpainting),지름 80cm,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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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신효순,잔잔하게 일렁이는 1,stencilonglass

(gelmedium,acrylicpainting),지름 80cm,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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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신효순,고요한 요동,stencilonglass

(gelmedium,acrylicpainting),지름 80cm,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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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4,5>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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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여 있는 물에 외부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세 가지의 모양으로 물결이

친다.동심원을 그리며 중앙에서 퍼져 나가는 파장과 파도처럼 고인 물을

횡단하는 물결,고인 물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양이다.<도판

3,4,5>는 각 이 물결의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도판 3>은 물 한 방울이 만드는 파장을 표현한 것으로,중앙을 중심으

로 동심원으로 퍼지는 물결 모양이다.빛이 양옆에서 비춰져 그림자가 이·

삼중으로 생겨 더욱 파장의 진동이 느껴진다.이것은 시각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효과도 함께 주고 있다.‘똑’하고 떨어지는 물방울의 소리

나,스피커 사운드의 진동과 같은 청각적인 요소가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이

다.

작업 과정을 설명하자면,우선 종이를 여러 크기의 원형 띠로 만들고,이

것이 판이 된다.바탕재료인 유리에 이 판을 올려놓고 여백부분에 스텐실

붓을 사용하여 겔 미듐을 찍어 넣는다.겔 미듐이 두께감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바닥면이 평평한 스텐실 붓을 사용하면 특유의 질감이 형성된다.이

질감은 색과 톤의 변화를 만들어 낸다.

<도판 4>는 화면을 횡단하여 흐르는 물결을 표현하였다.자연스러운 물

결 모양을 만들기 위하여 종이를 손을 찢어 판을 만들고,스텐실 붓으로 찍

은 것이다.물결의 움직임과 방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찍을 때 겔 미듐

의 두께에 변화를 주었다.판의 경계에 있는 부분에서 겔 미듐의 양과 밀도

를 높이고,멀어질수록 점차 그 양을 줄여나갔다.따라서 겔 미듐이 얇게 찍

힌 부분은 그 질감이 눈에 잘 띄지 않아 그림자만 보이거나,겔 미듐과 그

림자의 경계가 모호하다.이것은 묘한 흔들림을 만들어낸다.

<도판 5>는 고여 있는 물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양으로 투명한 겔

미듐의 두께 변화로만 리듬감을 주었다.둥근 붓에 겔 미듐을 듬뿍 묻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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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가면서 그 양이 점차 줄어드는,시간성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었다.이것

은 이우환 작가의 <선으로부터>나 <점으로부터>의 생성과 소멸에 따른 시

간성과 유사하다.

화면에 여백이 없어 그림자가 독립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와

겔 미듐의 경계가 더욱 모호하다.색을 넣지 않은 투명한 겔 미듐 자체를

사용하여서 더욱더 그 차이가 없다.따라서 미세하게 진동하는 느낌이 잘

표현되어졌다.또 유광의 질감으로 인해 방향에 따라 반사되어 물과 유사한

질감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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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신효순,멍울멍울 맺힌,silicon,glass,지름 80cm,2011 

<도판 6>의 부분



- 32 -

<도판 7>신효순,가만히 움직이는,stencilonmirror(gelmedium),

지름 80cm,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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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의 작품은 물의 응집력을 시각화하여 무겁고 끈적끈적한 물성을

보여주면서도,투명한 색감을 통해 가벼운 고여 있는 물의 물성을 보여주고

있다.반투명 실리콘과 유리 재료자체의 물성을 그대로 이용한 작업이다.실

리콘은 경화제와 섞이면서 기포를 만들어 내고,이것은 빛과 합해져 미세한

기포 그림자들을 만든다.그리고 작품 외곽에서 실리콘이 볼록하게 응집되

어 있는 부분이 흥미로운 그림자를 만들어 내고,투명한 질감으로 인해 빛

이 투과되어 그 톤 또한 다양하다.

고요하고 아무런 움직임이나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기포들과 그림자로 인해 변화가 많이 보이고,작품 외곽에 보이는 그

림자는 신비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

만,많은 변화가 있는 요소들은 우리들을 명상하도록 해준다.

명상은 나에게로의 몰입을 유도하고,회상기억의 정서적 경험에 다다르게

한다.작업의 동기이기도 했던 상처와 아픔의 정서를 직면하게 되고,마침내

정화와 치유를 이루는 것이다.

<도판 7>은 다른 작업이 바탕 재료가 유리인 것과 달리 거울을 사용하였

다.이것은 물의 반사성,즉 나르시시즘 신화에서 기인된 고인 물의 물성을

반영한 것이다.거울에 얇은 겔 미듐을 찍어 반사도를 줄이고,톤의 변화를

주었다.따라서 주위를 불투명하게 반사하고,작품 앞의 관객들의 움직임에

따라 톤 변화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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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8>신효순,잔잔하게 일렁이는 3,stencilonpaper

(gelmedium,acrylicpainting),70x100cm,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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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신효순,깊은 흔들림,stencilonpaper

(gelmedium,acrylicpainting),70x50cm,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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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8,9>는 <도판 2,4>의 전 작업으로 진행된 종이작업으로,화면을

횡단하는 물결의 변화를 표현하였다.물결의 리듬감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바탕재료를 유리로 한 작업과는 달리 색과 톤 변화에 좀 더 주목하였다.빛

이나 그림자와 같은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색과 톤 등의 조형요소

에 집중한 것이다.

재료는 역시 겔 미듐을 사용하였는데,유리작업과 마찬가지로 그 투명도

를 잃지 않을 정도로만 색을 혼합하였다.그리고 그것이 겹치고 쌓여서 색

과 톤의 차이가 생기도록 하였다.많은 중첩으로 인해 촉각적인 질감표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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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0>신효순,똑 똑 흘리다 1,stencilonpaper

(gelmedium,acrylicpainting),70x50cm,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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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1>신효순,똑 똑 흘리다 2,stencilonpaper

(gelmedium,acrylicpainting),70x100cm,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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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신효순,고인 물 1,silicon,stencilonpape

(gelmedium,acrylicpainting)r,100x70cm,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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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0>과 <도판 11>은 동심원의 물결을 표현한 종이 작업으로 <도

판 1>의 바탕 작업이 되겠다.다르게 말하면 <도판 10,11>이 확장되어

<도판 1>의 설치 작업이 만들어 진 것이다.

다양한 원형의 구멍이 뚫린 종이판을 이용한 스텐실 기법으로 제작되었

다.<도판 1>이 원형의 선으로 물결을 만든 것과는 달리,<도판 10,11>은

원형의 면으로 파장을 만들고 있다.그래서 겔 미듐이 더 많이 중첩되어 다

양한 색과 톤을 만들어 내고,겔 미듐 고유의 광택도 잘 보여 지고 있다.이

것은 빛에 따라 반사되며 물과 유사한 질감을 만든다.

<도판 12>는 고여 있는 물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업으로,그릇에서 넘치

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적절한 상태인 ‘중용’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그 깊이는 얕고 고요하지만,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조금만 흔들려

도 넘칠 것 같으며 조금만 부족해도 가득차지 못하는 고인 물의 상태를 담

담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법은 동일하게 종이판을 사용한 스텐실기법으로,3도로 찍었다.그릇전

체가 1도이고 그릇의 옆면이 2도,고인 물을 3도하여,겹쳐지면서 미묘한 색

과 톤을 만들고 있다.그리고 고여 있는 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실리콘을 부

어 가득 차있는 고인 물의 응집력을 촉각적으로도 보여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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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 론

회상기억으로 인한 감정 표현의 매개물로서 고여 있는 물은 우리의 내면

과 닮아 있다.따라서 감정의 몰입과 회상을 유도한다.이것은 상처와 아픔

의 감정과 직면하게 하고,마침내 정화와 치유를 이룬다.본인은 이러한 고

여 있는 물을 외부 자극에 의한 세 가지의 물결 모양을 바탕으로 조형화 하

였다.

동심원을 그리며 중앙에서 퍼져 나가는 파장과 파도처럼 고여 있는 물을

횡단하는 물결,고여 있는 물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양을 스텐

실 기법을 바탕으로 표현하였다.물의 질감과 유사한 투명하고 유광의 겔

미듐을 사용하여 반복적이면서도 변화가 있는 모양을 판 개념을 이용해 만

들고 있다.이처럼 본인은 판화 기법을 바탕으로 하여 평면 설치로까지 확

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여 있는 물을 조형화 하는 과정에서 보면,화면 내의 이미지가

일체의 장식이나 변형이 포함되지 않고 매우 절제되어 있다.그리고 색이나

톤의 변화도 크지 않고 미묘하다.따라서 작업의 첫 인상이 강하지 못하고,

조형적 재미와 흥미가 적다는 단점이 보인다.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물성의

특성,빛과 그림자로 인한 변화들이 시선을 끌지만,작품을 대하는 첫 순간

에는 다소 힘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단점을 화면 내의 조형성을 보완하여 해결하기보다,공간

을 구성하고 연출하여 화면 밖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관

람자와 작품이 1:1로 마주하여 일방적으로 작업이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관

람자가 공간에서 작품을 공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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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과 <도판 2>가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시도된 작업이었다.그러

나 벽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또 공간의 여백,빛과 어

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각적 몰입을 이루지 못한 점도 아쉽다.빛과

그림자를 통해 공간의 명암 대비를 주고,벽면을 넘어서 바닥과 천장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미지와 조형요소를 더욱더 제거하고,물질 자체를 제시하고자

한다.이것은 물성이 주는 흥미를 극대화 하여 조형적 재미와 흥미를 주고,

촉각적 경험까지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투명하거나 반투명하고,액체이면서

고체인 재료 -겔 미듐,실리콘,유리,밀납 등은 고인 물의 다양한 물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데 적합하다.따라서 이 재료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판화 기법을 이용한 평면 작업에서 시작된 본인의 작업은 그 단점

을 보완하며 평면설치,나아가서는 공간설치로 확장하고자 한다.따라서 공

간과 재료의 물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공감각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여 감정의 몰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작업으로의 확

장을 추구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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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fStagnantWater

AsaVehicletoExpressionandpurification

-Focusedonmyworks-

Shin,HyoSoon

DepartmentofPrintmaking

GraduateSchoolof

SungshinWoman'sUniversity

This dissertation is completed due to master requirements.It is

developedtoanalyzecontentsandexpressionofworkin2011thathave

minimizedimageofobjectforms.Thisisbasedonresearchconducted

from 2009to2011regardingabouthurtandgriefemotionsformedby

relationshipswithothers.

Humanbeingsaresocialcreaturesasbeingsexisttogether.'I'identify

by'you'andfeelingsthatcanbeinfluencedbyothers.Sometimesthis

couldleavetopeoplewithhurtfulmemories.Noonecanbeperfectat

expressofmindandoverbetweenothersontheirstateofmindina

relationship,even who have had many experiences.This is hard to

completely makedisappearandhuman areoften clumsy atitin hurt

mentalstate.Peoplejustkeepallthesewoundsburiedinheartofselves



andliveasifnothinghappened.

Basedonthisidea,startbyexpressingandrevealinghurtandgrief

asemotionsandchoosethestagnantwaterasvehicle.Theworkshave

discoveredhumanslivewiththesewoundsdeepinside,yetnevershow

others they have them.This discovery was made through analyzing

puddles in many basins on the streets of Insa-dong and temples.

Moreover,thecharacteristicsofstagnantwaterandtheinnerworldof

humankindarealikeinthattheybotharestillbutflexibleenoughtobe

affected even by the smallest breath at the same time. This

demonstratesacontradictorynaturecoexistinginbothofthem.

Thisstudy havecategorizedthestanding waterintothreetypesof

waves and used the stenciltechnique on paperboard to express the

nature of wavelengths as they are not only repetitive but also

changeable.ItdirectlyreproducedthepropertiesofwaterandusedGel

medium andglasstovisualizemotionandtimeofwavelengths.These

kindoftransparentandglossymaterialshelptoutilizelightandshadow,

whichenablesextensionofspace.Thisstudyusedtheconceptofone

offprint,repetitionandindirectnesstoshow anextensionofinstallation

art.

Based on the research we have discussed,this study analyzed

processesofshaping thestagnantwaterwhich ledtotheprocessof

purifyingandhealingmoods.Bylookingbackonownartworkproject,

Ilookedattheproblemsandtriedtofindoutthesolution.Thisstudy

hasakeyofpossibilitynew artprojectto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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